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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최근 4년간 대한민국의 안경원에서 판매된 콘택트렌즈를 조사하여 처방되는 추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매년 100개의 설문지를 무작위로 전국 안경원에 우편 발송하였다. 각 설문지의 작성은 안경원에서 설

문지를 받은 후에 판매된 처음 10건의 콘택트렌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반송하도

록 요청하였다. 결과: 총 400개의 설문지 중에 209개의 설문지가 반송되었고, 훼손이 없고 분석에 적합한 처방건수

가 1937건이었다. 콘택트렌즈를 처방 받은 고객들의 평균 나이는 2010년에는 26.2±7.0세, 2011년에는 26.1±7.6세,

2012년에는 24.7±.6세, 2013년에는 24.8±7.2세로 나타났으며, 착용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다(75%). 소프트콘택트

렌즈 중에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비율은 평균 18%를 차지하였고, 디자인별로 분류했을 때, 토릭렌즈의 비율

은 평균 17%였으며, 이 비율은 4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2010년:10%, 2011년:18%, 2012년:16%, 2013년:22%). 미

용렌즈는 29%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일회용 렌즈의 비율은 29%이고, 3~6개월 교체용이 가장 많은 40%로 조사되

었다. 결론: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평균나이는 4년간 적은 비율로 차츰 감소하였다. 나이가

어린 여성 착용자가 증가한 것은 미용렌즈의 처방이 갈수록 증가한 것과 연관된다. 또한 미용렌즈의 처방 비율(29%)

은 전세계의 미용렌즈 처방 평균(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미용렌즈의 성장은 한국의 미용관련 시장의

상승세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콘택트렌즈, 설문조사, 토릭렌즈, 미용렌즈,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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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굴절이상을 가진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시력교정술 등의 교정 방법들이 새로운 기술

과 재질의 개발로 인해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콘

택트렌즈도 과거에 비해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시력 교

정의 한 수단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린 나이일

수록 미용적인 측면 때문에 안경보다는 콘택트렌즈를 선

호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콘택트렌즈 시장은 실리콘 하

이드로겔 렌즈, OK렌즈, 일회용 난시 교정용 렌즈, 노안

용 멀티포컬렌즈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었고, 재질 또한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이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처방 양상도

다양해졌다.[1] 그 중, 한국에서는 2000년도 이후로 미용렌

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사용과 관리의 편리성으로 인

해 일회용 렌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2] 2014년 2월 한

국안경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안경원의 전체 매출 중 콘택

트렌즈가 차지하는 비율이 30~40%정도가 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3] 또한 2010년 전후로 콘택트렌즈를 주로 취

급하는 렌즈 전문점이 급속히 늘어났는데, 콘택트렌즈의

수요가 그만큼 이전에 비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콘택트렌즈 시장의 큰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는 국내의 콘택트렌즈 처방 추세에 대하여 전체적이

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의 콘택

트렌즈 처방 추세를 이해하고자 했다. 2000년도 이후 매

년 전 세계적으로 2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콘택트렌즈의

처방 추세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설

문지는 Morgan에 의해 디자인되었고,[4] 성별과 나이, 처방

받은 렌즈의 디자인, 재질, 착용 주기, 관리 용액 등의 내

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은 2010년부터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다.[1]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콘택트렌즈 처방

추세를 분석하고 또한 외국의 경우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0명의 콘택트렌즈 처방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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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년 100개씩 무작위로 선택된 안경원에 우편으로 발송

하였고, 조사 기간은 매년 8월에서 9월까지로 지정하였다.

이 설문지는 전 세계의 콘택트렌즈 처방 추세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Morgan에 의해 디자인되었고, 같은 설문지가 이

조사에 참여한 각 나라에서 동시에 배포되어 진행되었다.

이 설문지는 콘택트렌즈를 처방 받은 고객들의 통계와 콘

택트렌즈의 디자인, 재질, 착용 양상, 렌즈 관리 용액과 같

은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문지의 원본은 영문으

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우편으로 발송된 설문지는 안경원에서 안경사

가 받은 이후부터 처방되는 최초 10건의 콘택트렌즈 처방

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였고, 작성 완료된 설문지

는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반송하도록 요청하였다.

결 과

4년간 발송된 총 400개의 설문지 중에서 209개의 설문

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 설문지가 반송되는 과정에서 훼

손되거나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1937건에

대한 처방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처방비율

각 해의 평균연령은 2010년에 26.2±7.0세, 2011년에

26.1±7.6세, 2012년에 24.7±6.6세, 2013년에 24.8±7.2세

로 집계되었다(Table 1). 콘택트렌즈를 처방 받은 전체

1937명 중 여성의 비율이 평균 75%로 나타나 주요 착용

자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 76%, 2011년에

74%, 2012년에 76%, 2013년에 75%로 매년 비슷한 비율

을 보였다. 

2. RGP &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처방비율

RGP렌즈의 처방률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9%, 2012

년에는 11%, 2013년에는 15%를 보여 4년간 평균 10%의 처

방률을 나타내었다. 나머지 90%는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처

방률인데, 이 때의 소프트 렌즈는 일회용 렌즈, 일반 하이드

로겔 렌즈,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및 연속착용 렌즈를 포

함한다(Table 1).

3.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재질 및 디자인에 따른 처방비율

4년간 40% 미만의 함수율을 가진 저함수 렌즈는 25%

처방되었으며, 40-60%의 중함수 렌즈는 40%, 고함수 렌

즈는 18%의 처방률을 보였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4년간 평균 18%를 나타내었는데(Table 2), 2010년에 17%,

2011년에 10%, 2012년에 20%, 2013년에 24%로 그 처방

률이 점차 증가해왔다(Fig. 1). 소프트콘택트렌즈를 디자

인별로 분류한 통계에서는 구면렌즈가 54%, 토릭렌즈가

17%, 미용렌즈가 29%로 나타났고(Fig. 2), 토릭렌즈와 미

용렌즈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미용렌즈의 경

우 2010년에는 15%를 보였으나, 2011년에 20%, 2012년

에 40%, 2013년에는 41%로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음

Table 1. Demographic data and RGP vs soft contact lens

The number of

 participants
Mean age Female RGP Soft Lens

MPS 

solutions

2010 872 26.2±7.0 76% 9% 91% 90%

2011 417 26.1±7.6 74% 9% 91% 100%

2012 278 24.7±6.6 76% 11% 89% 99%

2013 370 24.8±7.2 75% 15% 85% 100%

Mean 484 25.45±7.10 75% 10% 90% 97%

Table 2. Proportion of soft contact lens materials prescribed

Low w/c

<40%

Mid w/c

40-60%

High w/c

>60%

Silicone 

hydrogel

2010 31% 41% 10% 17%

2011 24% 51% 15% 10%

2012 10% 38% 33% 20%

2013 34% 29% 13% 24%

Mean 25% 40% 18% 18%

Fig. 1. Percentage of Silicone hydrogel lens pr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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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Fig. 3, 4).

4. Soft contact lens의 교체 주기에 따른 처방비율

매일 교체하는 일회용 렌즈의 경우 29%, 2주 교체용은

5%, 한 달 교체용은 9%로 나타났고, 3~6개월 교체용이

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12개월 이상 사용

하는 렌즈도 16%의 처방률을 보였다(Table 3).

고 찰

이 설문조사의 분석에 사용된 처방 건수는 1937건이었

고, 그 중 75%가 여성이었다. 착용자들의 평균 나이는 매

년 25세 전후로 나타나, 전 세계의 평균 나이가 31세 전

후로 나타난 것에 비교하면 훨씬 낮은 연령대이다. 4년간

아주 적은 차이로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대부분

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평균 연령이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5-8] 김 등[9]은 2005년에 콘택트렌즈의 최초 착용 나이

를 평균 19.14세로 보고하였으며, 2011년에 조사된 또 다

른 연구에 따르면 최초 착용 나이는 14-16세 사이가 응답

자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10] 이와 연관하여 보

면 콘택트렌즈 착용 평균 연령이 꾸준히 낮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히 미용렌즈가

판매되는 비율이 높은데, 이 미용렌즈의 주 구매층은 젊은

여성들과 학생들이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콘택트렌즈 사

용자의 평균 연령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RGP 렌즈가 처방된 비율보다는 소프트

렌즈가 처방된 비율이 훨씬 컸는데, 이러한 경향은 소프트

렌즈가 초기 착용감이 편하다는 장점이 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렌즈의 착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의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콘택

트렌즈 착용 중인 청소년기 학생들 중 64%는 소프트렌즈

를 착용한다고 대답하였다.[10] 

소프트렌즈의 재질에 따른 처방 추세를 살펴보면, 중함

수율의 렌즈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

며, 특히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처방률이 점차 증가하

여 2010년에 18%를 보였던 처방률이 2013년에는 24%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 세계의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처방

평균인 52%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그 사용

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

이 개발된 이후, 세계 시장에서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져갔다.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도

입 초기에 한국에서는 착용감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인하

여 처방률이 낮았으나,[11] 현재는 2세대, 3세대 렌즈 등 착

용감이 개선된 렌즈가 개발되어 있고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최대 장점인 높은 산소투과성과 소수성의 특징이

많이 부각되어 처방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12]

소프트렌즈의 디자인 별 처방 비율을 보았을 때, 구면디

자인의 렌즈가 54%를 차지하고 있었고, 난시를 교정하는

토릭디자인의 렌즈의 처방 비율은 17%를 나타내었다. 이

Fig. 2. Proportion of soft contact lens design prescribed.

Fig. 3. Percentage of Toric design lens prescribed.

Fig. 4. Percentage of Cosmetic lens prescribed.

Table 3. Replacement frequency prescribed for use of soft

contact lenses

Daily 2 Weeks Monthly 3-6 Monthly Other

2010 35% 4% 4% 55% 2%

2011 24% 4% 9% 50% 13%

2012 31% 5% 10% 0% 52%

2013 25% 7% 11% 56% 2%

Mean 29% 5% 9% 4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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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전 세계 평균인 24%보다도 낮다.[5-8] 몇몇 연구에

서 C-0.75 D 이상의 난시를 가진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

이라고 했으며,[13,14] 국내에서도 1.00 D 이상의 난시를 가

진 비율은 29.1%라는 연구결과를 볼 수 있는데,[15] 난시

처방이 필요한 인구에 비하면 토릭렌즈의 처방은 아직 낮

은 수준이다. 그러나 4년간 토릭렌즈의 처방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난시 교정 처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용렌즈는 4년간 평균 29%의 처방률을 나타내며 전

세계 평균인 7%보다 훨씬 높은 처방률을 보여주었다. 다

른 여러 나라들의 미용렌즈 처방률이 10% 전후인 데에 반

해서 우리 나라나 대만의 경우에는 미용렌즈의 처방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5-8] 또한 이 비율은 4년간 점차 증

가하여 미용렌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

히 미용렌즈는 굴절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

고 시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이나 학생층에

서 미용상의 이유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용 콘택트렌즈를 처음 착용하게 된

계기를 ‘친구의 권유’로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미용렌

즈의 선택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색상’이라고 답한 비율

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16] 이렇게 미용렌즈의 처방률이

높아진 것은 국내의 미용산업 성장과도 연관된다. 국내의

화장품시장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0%이상으로 높은 성

장률을 기록해왔고, 합리적인 가격과 제품의 다변화를 앞

세운 브랜드샵의 부문에서는 연평균 20%의 성장이 지속

되어 왔다.[17] 이러한 화장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고, 이것이 미용렌즈 시장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는 미용렌즈를 특별한 검사가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구입할 수 있었으므로 그 접근이

더 쉬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콘택트렌즈의 관리 소

홀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안질환 등을 많이 발

생시켰다. Steinemann의 연구에서 미용렌즈로 인한 전염

성 각막염 등의 다양한 안질환 문제들이 거론되었는데, 이

런 질환들은 대개 렌즈를 착용하는 동안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다.[18] 이런 문제들로

인해 2011년 11월 법이 개정되어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

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기존에 온라인에서 미용렌

즈를 구입하던 고객들이 안경원으로 유입되어 안경원에서

의 미용렌즈 처방이 2012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노안 교정을 위한 모노비젼과 멀티포컬렌즈는 처방건수

가 미미했는데 지난 몇 년 간 세계시장에서 노안 콘택트

렌즈 시장이 꾸준히 증가한 것에 상반되는 결과이다.[19]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노안용 콘택트렌즈를 활성화 시키려

는 움직임이 없었고, 제품도 다양하지 않았을 뿐더러 노안

용 콘택트렌즈 처방의 경험이 없는 안경사들이 제한된 장

비를 가지고 노안 고객의 콘택트렌즈 착용에 대해 판단하

고 처방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 최

근에는 여러 콘택트렌즈 제조사에서 노안용 콘택트렌즈를

출시하고 있고, 그만큼 안경사들의 관심도 깊어지고 있어,

앞으로 노안용 콘택트렌즈 처방률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원데이 렌즈의 처방은 29%로 세계 평균인 30%와 비슷

한 정도를 보였고, 전 세계 평균에서 가장 큰 비중(44%)

을 차지하는 한 달 교체용 렌즈는 9%의 처방률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3~6개월 교체용 렌즈의 비율이 4년

간 평균 40%로 높았다. 2주 교체용과 한 달 교체용 렌즈

의 처방 비율은 4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팩

렌즈 시장이 점차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 론

이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콘택트렌즈 시장이 다른 나

라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고 입증하고자 하

였다. 한국에서는 주로 여성과 어린 나이의 고객들이 콘택

트렌즈를 착용하고 있었고, RGP 렌즈보다는 소프트렌즈

를 더 많이 선택하고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렌즈

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착용은 4년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경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높은 처방률에 비해 아

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노안용 콘택트렌즈의 처방

도 아직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다. 콘택트렌즈 수요가 증가

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전 세계의 콘택트렌즈

시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더 좋은 장점을 가진 새로운

재질들이 계속되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안경사들이 이

러한 콘택트렌즈의 시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를 지속

적으로 받아들여,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콘택트렌즈를 처방하고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용렌즈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용렌즈의 처방 시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충분

히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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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understand the pattern of prescribing contact lenses in Korea from 2010 to 2013. Methods: Four

hundred survey questionnaires were randomly posted to Korean Optometric clinics for 4 years. The questionnaire

was the same form as a form used for International Contact Lens Prescribing Trend. It was also designed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contact lenses prescribed to the first 10 patients after its receipt. Results: 1937 fi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mong the four hundred survey questionnaires. The average patient age was 26.2±7.0

in 2010, 26.1±7.6 in 2011, 24.7±6.6 in 2012 and 24.8±7.2 in 2013. The patients were mainly women (75%).

Of all the soft contact lenses, silicon hydrogel lenses were 18% of fits (17% in 2010, 10% in 2011, 20% in 2012,

24% in 2013). By degine, the percentage of toric design lenses accounted for 17% of soft lenses fits and had

increased during 4 years (10% in 2010, 18% in 2011, 16% in 2012, 22% in 2013), and cosmetic contact lens

made up for 29% (15% in 2010, 20% in 2011, 40% in 2012, 41% in 2013). Conclusions: The contact lenses

wearers were mostly women and the average patient age becomes slightly younger. In relation to the increase in

the mumber of younger female contact lens wearers,the percentage of cosmetic lenses prescription was much

higher (29%) than the global average (7%), and it has gradually increased for last 4 years. This trend could be

related to the growth of beauty market in Korea. By emphasizing on toric lens marketing in manufactures, the

prescription rate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Key words: Contact lens, Questionnaire, Toric lens, Cosmetic lens, Silicone hydrogel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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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Questionnaire

 


